
바이오디젤, 녹조류 활용기술 개발
에너지기술연구원, 1m²당 4리터 생산 … 비닐 광생물 반응기 이용

여름철 수질오염의 주범인 녹조류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오유관 박사 연구팀이 비닐 광생물 반응기를 이용해 녹조류를 대량 생산해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월10일 발표했다.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기름을 가공한 후 경유와 섞어 만든 디젤기관 연

료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유관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연소 배기가스(유해가스) R&D 실증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 배기가스를 이용

해 비닐 광생물 반응기에 녹조류를 배양해 연간 1㎡당 4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비닐 광생물 반응기는 아크릴이나 유리 반응기보다 저렴하면서도 빛과 이산화탄소(CO2)를 잘 투과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배양된 녹조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자성 금속입자를 이용해 물에 가라앉은 녹조류를 2분 이내

에 99%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심분리기나 여과막, 양이온성 응집제 등을 이용해왔으나 전기료가 비싸고 녹조류 회수 속도가

너무 낮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녹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양질의 식물성 오일을 생체 안에 축적해 단위 면적당 오일 생산량이 기존 식용작

물에 비해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높고, 햇빛ㆍ물ㆍ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랄 수 있어 1

세대 바이오연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3년까지는 녹조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사업을 완료해 2014년부터는 발전소나

배기가스 배출기업과 실증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유관 박사는 “세계적으로 녹조류 바이오연료 분야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나라가 없기 때문에 녹조류 바

이오디젤 생산공정이 상용화된다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에서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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